
 News

주요은행 5월 연체율 일제히 상승…코로나19 영향권 연합뉴스

4대 시중은행의 5월말 대출 연체율은 4월 말에 비해 0.02%포인트(p)씩 상승...0.23∼0.35%로 집계…3월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타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코로나19의 영향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

코로나 금융규제 유연화 내달 완료...채권시장 이달 5조원 공급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추진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내달까지 모두 완료...은행권 LCR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을 하향조정

 또 채권시장에는 이달 채권시장 안정펀드,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채권(P-CBO)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5조원을 공급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되나...정부, 잔여 지분 매각 논의 뉴스1

정부가 오는 22일 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를 논의...지난달 말 6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최근 1만원대까지 오르면서 공적자금 완전 회수에 대한 기대감 커져

금융당국 관계자, "당장 팔지, 안 팔지 결론 내려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까지 매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만큼 논의하려는 것"

라임펀드 보상 속도내나…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 머니S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신설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오는 8월 출범할 것으로 전망

출범에 따라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라임 사태의 피해자 구제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

삼성화재, 대형GA 수수료 인상…수수료 경쟁 또 불붙나 머니투데이

삼성화재는 최근 국내 GA 업계 1위인 지에이코리아와 수수료 환수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총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신설

지에이코리아 설계사가 삼성화재의 주요 장기 보험과 간편 보험을 팔면 타사 평균 대비 초회 수수료 기준 73~91%포인트p, 총 수수료 기준 132~161%p를 많이 받아…

DB손해보험, 美 뉴욕에 자산운용 법인 세운다 아시아경제

DB손보는 최근 이사회에서 미국 뉴욕에서 운영 중인 주재사무소를 법인 자회사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금융감독원에 해외 법인 설립인가를 신청

DB손보는 뉴욕 법인을 통해 자산운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투자업계의 동향을 파악, 해외투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

HDC현산-채권단, 아시아나 인수 조건 놓고 기싸움 벌이나 연합뉴스

HDC,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재협의하기 위해 인수계약 종결기간 연장을 채권단에 요구…

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 지난해 계약 맺으면서 이달 27일까지 거래 끝내기로 약속…다만 해외 기업결합 승인 심사 등 다양한 선결 조건에 따라 종결 시한 늦출 수 있어

`토스`서 잇단 금융사고…핀테크 보안 도마에 매일경제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 토스에서 고객 모르게 1000만원가량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핀테크 업체의 안전성이 도마

현재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재 경찰과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중…이번 사태를 계기로 핀테크 업체 보안과 비대면 인증의 안전성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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